
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

뉴욕한인동포사회와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이천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. 

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셨고,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 빠졌던 

제자들에게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.

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. 미국의 정치,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침체되어 

있고, 우리조국 대한민국 또한 모든 상황이 안개속과 같은 시계 제로인 상태입니다. 

어디를 둘러보아도 절망만이 가득하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.

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희망이요 구원이었듯이, 작금의 

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미국동포사회와 우리조국 대한민국,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희망이 되어

야 합니다. 예수님을 본받아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

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.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 

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부터 낮아지고 섬김으로써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할 

것입니다.

이제 더 이상 어두운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

를 바라보며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. 

또한 우리는 그 희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.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심으로 희망을 주신 주님의 

은혜가 2017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뉴욕의 한인동포 여러분과 각 교회, 그리고 성도들 위에 

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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